
지난 6월 자신의 반려묘 두 마리를 12층 창문에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이 씨가 오늘 처음 

법정에 섰다(창원지방법원 제6형사부). 

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 씨는 “(목격자들이)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당시 집

에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”고 답했다.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사람이 고양이를 

손으로 밀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. 

재판이 끝나고 동물권행동 카라(대표 전진경)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(대표 박혜경) 활동가들은 

이 씨에게 고양이가 떨어진 이유를 물었다. 이 씨는 “두 고양이 모두 방충망을 열고 나가떨어졌다”고 해

명했다. 

한편 피고인에겐 다른 두 마리의 고양이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사건 당시 이 씨에겐 총 여섯 

마리의 반려묘가 있었고, 피해 동물을 제외한 네 마리 중 두 마리는 이 씨가 지인에게 입양을 보낸 것

으로 전해졌다.

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씨의 추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김해시청에 

이 씨의 남은 반려묘에 대하여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긴급격리 조치를 요청했다. 김해시청 관계자는, 

“남은 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며 법령은 우리가 판단하겠다”고 답하여 긴급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입

장이다.

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“사건 발생 이후로 수차례 남은 동물에 대한 학대 위험성

을 알리고 즉각적인 구조요청을 하였으나,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았다”고 지적했다. 동물권행동 카라 윤

성모 활동가는, “학대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”며 “학대 위험에 노출된 반

려동물 구조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19일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.

2023년 12월 20일(수) 16:30 배포 (배포 즉시 보도) (총 1매, 사진 있음)

담당 부서 :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

담당 : 윤성모 활동가 (070-4760-7283) 김현지 실장 (070-4760-1216)

(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․발표한 <인권보도준칙>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)

12층서 고양이 두 마리 내던져 죽게 한 30대, 재판에 서다

두 고양이 모두 스스로 방충망 열고 나가 추락했다고 주장해 논란 



사진자료 


